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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원, SK의 미래를 넘어 "판을 바꾼다"…AI  생태계 확장 [총수의 AI  광폭행 

보②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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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깁스에 빅테크 수장들이 사인하는 모습을

공개했다. 사진 위쪽 왼쪽부터 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남주현 기자 =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'AI 현장 경영'에 거침이 없다.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아시

아 거점을 쉴 새 없이 오가는 광폭 행보다.

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, SK를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닌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총

수 차원의 총력전이다.



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최 회장은 AI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자본, 에너지, 메모리를 지목하

며 해결책으로는 과감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. 

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기업은 '상품'이 아닌 '지능'을 수출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며 "대한민국 성장

모델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
최 회장의 이러한 철학은 국내 무대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현장으로 곧장 이어지며 SK를 넘어 대한민국 AI 외교의 선봉에 서

는 모습이다.

단순히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글로벌 'AI 생태계 주도권'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다.

실제 최 회장은 2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시작으로 혹 탄 브로드컴 CEO, 사티아 나델라 MS CEO, 마크 저커버그 메타

CEO,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잇달아 만났다.

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(가운데 왼쪽)와 SK그룹 최태원 회장(가운데 오른쪽). (사진=SK하이닉스

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이들과의 만남은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칩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전략적 협력체계로 진화했다. 

메타와는 AI 글라스를 아우르는 메모리 솔루션을, 구글과는 맞춤형 프로세서인 TPU 아키텍처에 맞춘 HBM 커스텀 공동 설계

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의 밀도를 높였다. 

3월 엔비디아 'GTC 2026' 현장에서도 최 회장의 존재감은 컸다. 최 회장은 젠슨 황 CEO와 만남을 갖고, 6세대 고대역폭메모

리(HBM4) 공급과 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.

강력한 '엔비디아-SK' 동맹을 재확인 한 후에는 최근 방한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도 회동을 갖고 협력 확개

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.

특히 현장에서는 부상 중에도 깁스를 한 채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직접 협상을 주도하는 최 회장의 소통 방식이 파트너십의 실

행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.



오너가 직접 발로 뛰며 구축한 빅테크 연합군과의 결속은 SK그룹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

다. 

재계 관계자는 "오너가 직접 닦아놓은 이 네트워크가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버텨낼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성장 동력이 될

것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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